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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스, 파란만장했던 인생 입양아로성장… 애플꺠창업성공가도
경영위기·동료배신으로꺞퇴출시련도
세계최초3D애니토이스토리로재기
13년꺠만에애플복귀…1년새흑자꺞신화
췌장암투병중아이폰·아이패드꺠 IT혁명

영웅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. 스
티브 잡스의 죽음을 추모하는 누군가가 ‘안녕(bye)’
이란 글자를 새겨 넣은 사과 하나가 애플 스토어 앞
에 쓸쓸히 놓여 있다. 파사데나(미 캘리포니아주)｜AFP연합

‘혁신’의 또 다른 이름 ‘스티브 잡스’가 향년
56세로영면(永眠)했다.

애플호의 선장으로 전 세계 정보통신(IT) 시
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그의 사망 소
식은전세계를충격으로몰아넣었다.

애플은 5일(현지시간) 성명서를 통해 “애통
한 마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오늘 사망했음을
알린다. 스티브는 영명함과 열정, 에너지가 멈
추지 않는 혁신의 원천이 됐으며 이로 인해 우
리의 인생은 풍부해지고 향상됐다. 그로 인해
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”고
발표했다.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잡스는 어느
할리우드 영화의 사나리오 보다 더 극적인 삶
을살았다.순탄치않았던영웅의인생을4개의
키워드로정리했다.

퉐팦출생의비밀
출생부터 달랐다.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어

려움 없이 자랐을 것 같지만,아니다.미혼모의
아들로태어나입양아로자랐다.

잡스는 1955년 2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
에서 시리아계 유학생이었던 생부 압둘파타 존
잔달리와미혼모조앤심슨의아들로태어났다.

생모는 위스콘신 대학원생. 아이를 혼자 키
울 수 없다고 판단해 폴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
입양시켰다. 당초 양자로 가기로 했던 유복한
집에서 여자 아이를 원해 갈 곳이 없어진 때문
이었다.

생모는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집을 원
했지만 이들 부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. 양

모는 고졸도 아니었다. 이 때문에 생모는 입양
을 거부했다. 양부모가 잡스의 대학입학을 약
속하고서야비로소입양을결정했다.

퉐팧창업그리고성공
잡스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에 별 다른 흥미

를 가지지 못했다. 하지만 유독 전자제품에는
호기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. 성장해
1972년오리건주에있는명문리드대에입학해
철학을공부했지만그것도잠시,단 1학기만에
중퇴했다. 평범한 노동자 양부모가 힘들게 만

들어준대학등록금과수업료가전재산과다름
없다는것을안뒤대학을포기했다.

대신청강생으로심취한것은글자와디자인
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 타이포그래피였
다.잡스의 이 공부는 훗날 애플의 아름다운 디
자인과글씨체에그대로녹아들었다.

잡스가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
1976년 컴퓨터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
애플컴퓨터를 창업하면서부터다. IBM으로 대
표되는 대형 컴퓨터만 존재하던 시절, ‘애플Ⅱ’
라는세계최초의개인용컴퓨터(PC)를내놓아
선풍적인기를모았다.각개인이PC를가지게
된것도이때부터다.

애플Ⅱ로 돈방석에 앉은 그는 한 순간에 성
공의아이콘으로자리매김했다.

퉐팪배신과재기
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. 잡스도 덩달

아위기를맞는다.
대기업 IBM이PC시장에진출하면서애플P

C의 돌풍은 빠르게 사그라졌다. 잡스는 이 때
문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. 아이러
니 한 것은 자신이 직접 영입한 최고경영자 존
스컬리와의경영권분쟁에서밀렸다는점이다.
엄청난배신이었다.

그러나잡스의오뚝이같은생명력은여기서
빛을 발한다. 컴퓨터그래픽 영화사 픽사를 인
수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그는 세계 최초
의 3D애니메이션 ‘토이스토리’를 전 세계적으
로 흥행시키며 또 한번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
게 각인시킨다. 반대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
내지 못하던 애플은 급격한 쇄락의 길을 걷는

다. 1997년적자가 18억달러에이른애플이사
회는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. 경영의 귀재 잡스
의복귀였다.

회사에서 쫓겨난 지 만 13년 만인 1998년 한
시적CEO로복귀한그는불과1년만에애플을
흑자로돌려세운다.

혁신적디자인의아이맥을앞세운결과였다.
그리고 2001년, 잡스는 아이폰 광풍의 시발

점이된아이팟을내놓는다.
이후잡스는아이폰과아이패드등공개하는

제품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모으며 IT업계에
일대지각변동을가져왔다.내로라하는글로벌
IT기업들도애플을따라잡기위해안간힘을썼
다.

퉐팫프레젠테이션,그리고전설
거칠 것 없어보였던 잡스의 발목을 잡은 것

은 경쟁자도 시장도 아닌 병마였다. 2003년 췌
장암 선고를 받은 잡스는 이후 투병과 회복,복
귀를줄곧반복하면서도애플을세계최정상의
IT기업을키워나갔다.

2009년 간 이식 수술까지 받는 등 치열하게
투병했지만 병에는 장사가 없었다. 잡스는 올
해3월아이패드2프레젠테이션행사를마지막
으로 더 이상 공식 석상에 나서지 못했다. 8월
팀쿡에게바통을넘기고물러났다.

그리고두달후.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CE
O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는 그를 추종하는 전
세계 IT제품 소비자들을 뒤로 하고 세상과 작
별했다.이제 세상을 바꾼 천재는 전설이 됐다.
아니,신화가됐다.

김명근기자dionys@donga.com트위터@kimyke76

“다르게생각하라”…“해군아닌해적이돼라”

‘인기클릭 베스트 3’는 기사 넘쳐 쉽니다

세계 ‘IT의 제왕’ 스티브 잡스는 파란만장한
그의 삶 속에서 숱한 일화를 남겼다.각종 매체
와저서에소개된유명한일화를소개한다.

뀫“다르게생각하라!”
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1997년 임시 C

EO로복귀한잡스는신기술,신제품관련부서
를 순시한 뒤 당시 진행 중이던 제품 개발 계획
을몽땅폐기하다시피했다.

항의가 빗발치자 잡스는 단 두 단어로 임직
원들을 침묵케 했다. “Think different!(다르
게 생각하라)” 이로써 MP3 플레이어 아이팟,
스마트 MP3 플레이어 아이팟터치, 아이폰, 아

이패드 등으로 이어진 애플의 혁신 행진이 시
작됐다.

뀫평생설탕물만팔겁니까
1983년 애플이 주식공개를 하면서 전문경영

인을 영입하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.
잡스는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의 호적수로 키워
낸 존 스컬리 당시 펩시 부사장을 데려오기로
마음먹고직접그를만나러갔다.

실리콘밸리의 고만고만한 유망주 중 하나였
던 애플의 러브콜에 떨떠름해하던 스컬리에게
잡스는한마디를남긴뒤발걸음을돌렸다.

“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. 아니
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” 며칠 후
스컬리는애플로의이직을결정했다.

뀫해고의달인(?)
평생 ‘남과 다르게 생각하기’를 모토로 삼은

잡스는직원들의관성적인업무스타일을용납
하지못했다.

CEO 시절 미국 표준 회계기준이 쓸데없이
복잡하다고생각한잡스는최고재무책임자(CF
O)를 불러 “애플만의 단순한 회계방식을 만들
어오라”고 지시했지만 CFO가 그 일을 해내지
못하자곧바로경질했다는일화가유명하다.

하루는엘리베이터에함께탄직원에게맡고
있는업무를물은뒤“그일이회사에꼭필요한
일이냐”고 질문했다. 직원이 제대로 설명하지
못하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“당신은 해고
야”라고말했다는일화도있다.

뀫해적두목잡스
1980년대초중반잡스와함께애플의초석을

마련한 제이 엘리엇 전 애플 수석부사장에 따
르면 잡스는 어느 날 직원들에게 “해군이 아니

라 해적이 돼라!(Pirates! Not the Navy!)”는
문구가적힌티셔츠를나눠줬다고한다.

이는 소형 보트에 몸을 실은 소수의 인원으
로 거대 상선을 장악하는 해적들의 효율적인
팀워크를본받자는취지로해석됐다.

뀫“내 안목을 알아주는 자에게는 2천달러 시계가아깝지않다”
엘리엇 전 부사장에 따르면 잡스는 어떤 사

람이 자신이 차고 다니던 고급 손목시계가 멋
지다고 칭찬하자 그 자리에서 시계를 풀어 선
물했다고한다.

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알아본 사람에게
경의를 표한 것이었다. 이후 잡스는 집무실에
개당 2000달러(한화 약 237만원)짜리 시계 한
상자를비치해놓고선물용으로사용했다고한
다. 양형모기자ranbi@donga.com트위터@ranbi361

잡스가 남긴 어록과 일화들

5일(현지시각)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성공의
아이콘임과 동시에 영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의 주
인공이었다. 그는 단순히 애플의 창업자, CEO로서
뿐만 아니라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지형을 송두리째
바꿔놓은 IT계의 혁명가였다. 사진은 애플사 웹사이
트에 게재된 스티브 잡스의 생전 모습. UPI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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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odbye!
SteveJobs

꺞꺞고마워잡스! 당신꺞덕에지구의삶이행복해졌어


